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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무언가를 해본 사람은 안다. 시간이야말로 기적을 일구는 밑거름이며, 그

시간 속에 쏟아부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리빙센스>가 창간 30년을 맞았다. 같

은 시기를 함께 보낸 아티스트들은 어떤 기적을 쌓아왔을까. 아티스트가 말하는 나의 지난 30년.

단색화의 거장 하종현의 1990년

“한 우물을 파면 ‘진짜’를 만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작품을 보니 그동안 한 우물을 파길 잘했다

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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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6세인 단색화의 거장 하종현 작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에게

30년 전인 1990년은 의미가 깊다. 전통적인 방식에 저항하며 작업해온 그의 젊은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1990년 즈음부터 ‘접합’ 시리즈가 평단에서 인정을 받으며 작품 세계도 영글기 시

작했기 때문이다.

“작품 활동에만 정신이 팔려 돈 버는 것도 잊고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지독하게 그림만 생각했

던 외골수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참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30년 전의 작가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그저 그림이 좋아 자신만의 방

식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을 뿐인데 단색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명성을 얻게 되다니! 새

삼스런 마음으로 창고에 있던 1990년도 작품을 꺼내 보며 작가는 앞으로의 시간을 기대한다.

“저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가 기대돼요. 지난 30년을 잘 헤쳐 나온 것처

럼 어떤 시간이든 겪어보자,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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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30년 전 완성한 작품을 꺼내 보며 추억에 잠긴 하종현 작가. 시간이 흘러도 그때의 열정과 패
기는 노장의 마음속에 살아 있다.



page 4 of 4

URL: https://www.smlounge.co.kr/living/article/45475

https://www.smlounge.co.kr/living/article/45475

